구 본탁

한국의 기업들이 덩치를 키워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그러나 해외시장을 주무대로 하는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 협소한 국내 시장에서부터 생존해야 하는 국내 대부분의 중소 벤처기업들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음.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규모의 차이가 현저하여 특히 마케팅과 같은 영역에 있어서의 실력의 차이로 반영되고 있음. 일부 중소벤처기업들이 한계를 극복하여 시장 진입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이 후발주자로 나서게 되면 곧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됨. 기술분야에서의 혁신에 있어서도 대기업의 역량 수준이 훨씬 높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의 국가 경제적 성과는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음. 

중소벤처기업들이 기대하는 것만큼의 충분한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대기업과의 수평적 역할 분담 구조가 필요함. 즉, 경쟁관계를 벗어나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혁신요소를 가지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M&A를 해주거나 전략적 제휴를 하는 선진국형 상생 모델이 필요함.  공급사슬의 수직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과 대기업 간의 상생구도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 현안 이지만, 혁신역량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이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도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 이를 위한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바, 주제발표자의 고견을 듣고자 함. 
